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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‘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’ 등은 전혀 검토된 바 

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   (헤럴드경제, 10.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헤럴드경제는 `19.10.24일 「“사모펀드 ‘위험등급제’ 도입 검토”」

제하의 기사에서, 다음과 같이 보도 

ㅇ “금융당국이 사모펀드도 공모펀드처럼 위험등급을 분류해 투자자

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‘위험등급제 카드’ 도입을 검토 … 금융

당국 고위관계자는... ‘사모펀드에 위험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

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’고 밝혔다.”

ㅇ “사모 파생결합펀드(DLS)도 공모펀드와 같이 신고서 제출을 

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 관련하여,

ㅇ 현재 업계·전문가·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

검토 중으로,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.

ㅇ 또한, 보도에 언급된 ‘사모펀드 위험등급제 도입’, ‘신고서 

제출 의무화’는 검토한 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.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